
□ 세계경제연구원(이사장: 사공 일)은 UC버클리대 국제경제라운드테이블

(공동의장 : 로라 타이슨, 존 자이스만), 맥킨지 앤 컴퍼니(글로벌 회장 : 

도미닉 바튼)와 함께 10월 28일(금)「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」

제하의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

 □ 동 컨퍼런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과 원동력이 

기업, 산업, 고용과 경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

경제정책 우선순위와 정책 과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

 ○ 구체적으로 ‘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’, ‘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’ 및 

‘제4차 산업혁명: 시사점과 정책과제’의 3개 세션으로 구성(프로그램 참조)

□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축사,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

오찬연설에 이어 도미니크 바튼(Dominic Barton) 맥킨지 앤 컴퍼니 

글로벌 담당 회장의 특별연설도  있을 예정

□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(KDI) 원장,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(STEPI) 

원장,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, 박성진 포스텍(POSTECH) 산학

처장 등 국내 최고 전문가 외에

○ 기술과 노동, 디지털 경제의 정책 등 정치경제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온 

존 자이스먼 (John Zysman) UC버클리대 정치학 석좌교수는 기술 발전의 

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프레임워크의 선택이 가장 중요함을 

강조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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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칼 프레이(Carl Benedikt Frey) 옥스퍼드대 교수는 기술과 고용 문제 관련 

CNN, BBC, 파이낸셜타임즈, 뉴욕타임즈,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에 가장 많이 

인용되는 학자로서, 미국의 현존하는 일자리 중 47%가 사라질 것이라는 

‘일자리의 미래(2013년)’에 관한 연구 결과와 방법론은 2016년 미국 

대통령경제보고서에 언급됐을 뿐 아니라 세계은행, OECD, UN 등 

다수의 국제기구에서 활용되고 있음

○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인공지능(AI) 플랫폼 스타트업을 창업해 성공적으로 

이끌고 있는 그레고리 멀홀랜드(Gregory Mulholland) Citrine Informatics 

회장은 2015년 Forbes지의 ‘30세 이하 30인 리더’에 선정된 바 있음. 

멀홀랜드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, 빅데이터 분석, 인공지능 분야 

전문가로서 관련 분야 한국의 상황도 잘 파악하고 있음

○ 데니스 괴를리흐(Dennis Goerlich) 독일 키엘세계경제연구소 박사는 

독일의 인더스트리 4.0에 관해 발표할 예정. 2017년 G20 의장국 독일의 

기술 의제(T20)를 주도하고 있음 

○ 인터넷과 기술 발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래 연구해온 

조나단 워첼(Jonathan Woetzel) 맥킨지글로벌연구소(MGI) 소장은 

잘 알려진 중국 전문가이기도 함

○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화두를 제시한 세계경제포럼

(WEF)의 저스틴 우드(Justin Wood) 아시아국장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

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논의할 예정 

○ IT(클라우드 컴퓨팅) 등 제4차 산업혁명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

있는 스탠포드대학의 겐지 구시다(Kenji Kushida) 박사는 제4차 산업

혁명의 원동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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